
요네카와노 미즈카부리 마쓰리 축제 

 

요네카와노 미즈카부리 마쓰리 축제는 도메시에서 가장 성대하게 열리는 문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축제에서는 고대 방화 의식을 바탕으로 도메시 이쓰카마치 

지구의 남성들이 짚으로 만든 의상을 입고 요네스카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며 

건물에 물을 뿌리는 퍼레이드를 합니다. 축제의 이름인 ‘미즈카부리’는 일본어로 

‘물을 끼얹다’라는 뜻입니다.   

축제일은 변동이 있긴 하지만 매년 2 월에 열립니다. 

 

축제의 정확한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구전에 의하면 18 세기 중반경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민들은 전쟁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축제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2018 년 이 축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대표 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축젯날 아침 8 시경 이쓰카마치의 남성들은 ‘신들의 숙소’로 불리는 집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인간을 불의 신인 ‘라이호신(기쁨을 

가져다주는 방문신)’으로 만들어 주는 지푸라기 의상을 만듭니다. 마치 삼각형 

망토로 보이는 의상의 제작 방법은 마을 장로들에게서 젊은 참가자에게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의상 외에도 머리에 쓰는 장식을 만드는 법도 집집마다의 

전통을 접목해 가르칩니다. 축제에서는 가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지역 정체성도 

중요합니다. 이쓰카마치 출신이 아닌 사람이 라이호신의 역할을 맡으면 의식이 

불로부터 건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의상이 완성되면 남성들은 하얀 조끼, 샅바를 걸치고 짚으로 만든 조리를 

신습니다. 그런 다음 숙소 부뚜막에서 얻은 검댕을 얼굴에 바름으로써 상징적인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불의 신으로 변신합니다. 그 후 

시메나와라고 불리는 새끼줄을 상반신에 두르고 짚으로 만든 반지나 

목걸이(와카)를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짚을 묶어 만든 커다란 머리 장식 

‘아타마’를 씁니다. 



 

오전 10 시경, 숙소에서 아키하산 다이곤겐 신사까지 축제 행진이 시작됩니다. 

60 세인 남성이 종이 장식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 행진 행렬의 선두에 서며, 사원의 

지붕에 물을 뿌리며 의식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메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짚으로 만든 옷을 입은 불의 신들이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호, 호’라고 외치면서 

건물 지붕에 물을 뿌리며 화재로부터의 보호를 기원합니다. 축제 행렬과는 별개로 

두 명의 공연자가 가면을 쓰고 익살스러운 역할을 맡아 축제를 위한 기부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중 한 명은 ‘횻토코(불의 남자)’라고 불리는 캐릭터로 종을 

울리며, 나머지 한 명은 ‘오카메’라고 불리며 기부금통을 들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짚 의상은 건물을 불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 

뿌리기가 시작되면 구경꾼들은 행진 행렬에 들어가 의상의 지푸라기를 뽑아 한 해 

동안 집을 지켜주는 부적으로 삼습니다. 축제 행렬이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에는 

의상에 쓰인 지푸라기가 구경꾼들에게 모두 뽑혀나가 검댕과 속옷, 지푸라기 몇 

가닥만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